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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-17 남자 축구, C조 2위로 아시안컵 8강 진출…월드컵 본선행 확정

등록 2026.05.14 09:53:23

[서울=뉴시스] 한국 남자 17세 이하(U-17) 축구대표팀의 남이안. (사진=대한축구협회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하근수 기자 = 한국 남자 17세 이하(U-17) 축구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(AFC) 아시안컵 8강 진출로 국제축구

연맹(FIFA) U-17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.

김현준 감독이 이끄는 U-17 축구대표팀은 14일(한국 시간)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에서 열린 예멘과의

2026 AFC U-17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에서 0-0으로 비겼다.

아랍에미리트(UAE·1-1 무), 베트남(4-1 승), 예멘을 상대로 1승 2무를 거둔 한국(승점 5)은 2승 1패를 기록한 베트남(승점 6)

에 이어 2위로 8강에 올랐다.

U-17 축구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 진출로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릴 2026 FIFA U-17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했다.

한국은 오는 17일 오전 1시 같은 장소에서 D조 1위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을 벌인다.

1986년과 2002년 대회에서 정상을 밟았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통산 3번째 우승에 도전한다.



[서울=뉴시스] 한국 남자 17세 이하(U-17) 축구대표팀의 김지우. (사진=대한축구협회 제공) *재판매 및 DB 금지

 남이안(울산HD U-18), 안주완(서울 이랜드), 문지환(FC서울 U-18), 박경훈(수원 삼성 U-18) 등이 선발로 출격한 한국은 계

속해서 골문을 두드렸지만 균형을 깨지 못했다.

후반전엔 박지후(FC서울 U-18), 구훈민(대전하나시티즌 U-18), 김지우(부산 아이파크 U-18), 안선현(포항 스틸러스 U-18),

김지호(대전하나시티즌 U-18) 등이 교체 투입됐지만 마찬가지였다.

한국은 12차례 슈팅 시도 중 골문으로 향한 유효 슈팅이 3개에 그칠 만큼 결정력 부족에 시달린 끝에 득점 없이 무승부에 그쳤

다.

한편 해당 대회 최다 우승국(4회) 일본은 카타르(3-1 승), 중국(2-1 승), 인도네시아(3-1 승)에 3연승을 거두고 B조 1위를 기

록, 8강에서 A조 2위 타지키스탄을 상대하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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